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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공(公)은 공이고 사(私)는 사다. 이것을 반드시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

 어렸을 적 아버지께서 술 한 잔 거나하게 걸치고 집에 돌아오시면 아들인 나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다. 사실 그땐 그 

말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고 그저 술에 취해 하시는 말 인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덧 30여 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 

이제는 들을 수 없는 그 말이 세상의 참 이치였음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10년 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운전면허시험장이 첫 직장이 되었고, 입사 후 2년 뒤에는 운전면허 시험관이 

되었다. 그때 부장님은 매일 회의시간마다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행동강령을 강조하셨다. 시험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고 작은 것이라도 응시생이 주는 금품 등은 받지말고 공정하고 안전한 운전면허시험 감독에 

애써줄 것을 항상 당부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매일같이 하던 대로 시험용 차량 및 채점용 컴퓨터를 점검 한 후 내게 배정된 응시생 이름을 

호명하고 신분증을 확인했다.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의 이름을 부르고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어르신께 신분증을 받는 

순간 신분증과 함께 접힌 봉투도 같이 건네 주셨다.

“선생님, 이게 뭔가요?”

“에이.. 아시면서... 한번만 봐 주세요.”

 나는 순간 어안이 벙벙했다. 내게 돈을 건네신 어르신은 하루라도 빨리 면허증을 취득하시고자 나에게 봉투를 건네신 

것 같다.

‘나를 어떻게 보고... 설마 이분 내가 이 봉투를 받고 운전면허시험을 합격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건가?’

 짧은 순간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나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어르신 신분을 확인한 후에 접힌 봉투를 어르신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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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럽게 쥐어드리며 말씀드렸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 운전면허시험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설령 제가 

수동으로 채점한다고 해도 이런 뒷돈이 들은 봉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실력으로 시험보시고 채점 받으세요.”

 어르신은 겸연쩍은 듯 내게 건네주었던 돈은 다시 주머니에 넣고 다소 불안한 표정으로 차량에 승차했다. 시험이 

시작되고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채점에 임했다.

 도로 주행 중 차량이 교차로 부근으로 진행 중이었다. 시험용 차량은 약 40km/h 속도로 주행 중이었고 신호등은 

파란색이었다. 교차로 전이라 속도를 줄여야 할 텐데 할아버지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 중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파란색이던 신호등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주행하던 시험용 차량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을 했다. 신호위반 이었다. 내면에서 조그만 갈등이 다시 일었다.

‘여기서 실격 시키면 어르신께서 아까 건넨 봉투에 대한 보복이나 거부감 때문에 일부러 자기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오해하진 않을까?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그냥 눈감아드릴까?

 이대로 계속 시험을 진행하면 어르신은 합격이었다. 어르신께 합격을 드리면 어르신은 기분 좋게 면허증을 가지고 

집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시험에 떨어지면 어르신은 자신이 시험에 떨어진 것에 기분이 나빠 내게 항의할 

것이다. 갈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앞만 보고 운전하는 어르신께 얘기했다.

“선생님, 방금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등에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셨기 때문에 신호위반 실격입니다. 도로 우측으로 차를 

세워 주세요.”

 내 지시를 들은 할아버지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예? 신호위반이라고요? 제가 왜 신호위반입니까?”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어르신, 도로교통법 상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도 전에 황색으로 바뀌었는데 그대로 통과하셔서 신호위반인 겁니다.”

“아니 황색등으로 갑자기 바뀌는데 어떻게 정지를 해요. 그렇게 급정지를 하다가 뒤차가 우리차를 박을 수도 

있잖습니까? 감독관님은 정지할 수 있겠어요?”

 나는 침착하게 다시 설명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교차로 전에 속도를 올리고 가면 정지 못합니다. 전방 녹색 신호는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신호라는 점을 인식하고,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도록 속도를 조금 줄여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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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르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여주며 설명을 해주었다. 내가 실격버튼을 누르려 하자 이번엔 어르신께서 

태도를 바꾸어 말씀하셨다.

“감독관님. 제가 운전만 20년을 넘게 한 사람이에요. 술 한 잔 먹고 면허취소가 돼 버려서... 운전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참 힘듭니다. 빨리 면허를 따야 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순간 어르신 눈가의 주름살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뻘 되시는 분이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나는 들어 줄 수가 없었다. 아버지께서 매일 하시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공(公)은 공이고 사(私)는 사다.’

 아버지 같은 분에게 인간적으로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눈감아 주고 싶은 것은 내 사적인 감정이었다. 그러나 

나는 시험관으로 업무에 임할 때에는 법을 집행하는 공인이기에 아버지 말씀대로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을 어기면서 선생님께 합격도장을 찍어드릴 순 없어요. 그게 

제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오늘 어떤 점이 부족하였는지, 어느 코스에서 주의하여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나는 어르신을 실격시키고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복귀했다. 어르신은 아쉬워하는 표정이 

역력했지만, 내가 어떤 지점에서 주의해야하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자 마음이 누그러진것 같았고, 잘 알겠다며 

무뚝뚝한 표정으로 돌아가셨다.

 며칠 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도로주행 업무를 했고, 쉬는 시간이 되어 사무실로 이동하려고 걷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뒤돌아보니 얼마 전 내게 시험을 보았다가 신호위반으로 실격한 할아버지였다.

“감독관님! 오늘 시험을 다시 봤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저번에 시험 봤을 때 감독관님께서 주의하라고 알려주신 게 

도움이 많이 되어서 오늘은 높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어요.”

“정말요? 잘 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나는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쓸어내렸다. 그렇지 않아도 불합격한 어르신이 자꾸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돈 넣은 봉투로 쓸데없는 행동을 한 것도 용서해주십시오. 마음이 급하다보니 젊은 분께 못할 

짓을 한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얼마나 사정이 급하셨으면 그러했겠어요. 그래도 연습 잘 하셔서 실력으로 면허증 취득하셨으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다음부턴 술 드시고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러 가셨다. 그의 환한 미소에서 다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며 ‘그래, 잘 했다.’라고 웃어주시는 것 같았다. 참으로 맑고 포근한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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